
선 물  

 

이전 교회에서는 매년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부부 이름을 올렸는데, 먼저 배

우자를 떠나 보낸 성도님들이 가끔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일년만 더 같은 사진과 이름

을 넣어두면 안될까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공식적인 요람에 넣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

겠지요. 연말이면 여러 면에서 한해를 정리하게 되는데, 특히 올해 돌아가신 분들을 정리

하며 남아계신 분들의 이름만 덩그러니 올리자니 마음에 걸렸습니다. 매년 추모예배를 인

도하는 것은 피차 어려워도 1주기까지는 함께 추모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아버님의 14주기 추모 전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고맙다, 기억해줘서..." 인사를 

하십니다. 누나들과 가족들은 12월 초에 미리 산소를 방문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멀리서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하는 저는 더욱 죄송한 마음이었지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삼십대

에 아버님을 잃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더 몰려옵니다. 기일에 아버님의 설교를 꺼내 읽

으며, 일부러 아버님이 매시던 유행 지난 넥타이를 매고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크리

스마스 선물을 기억하려다가 선물 주시던 아버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음

을 고백하게 됩니다. 

 

체중은 늘고 배는 나왔지만, 요즘 제가 많이 얇아졌습니다. 깊이 있는 삶은 아니더라도 

너무 얇아지지는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는데, 요즘엔 그 고민도 뜸해졌습니다. 성탄

절, 송구영신예배, 청지기 헌신예배,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인데, 

선물을 가볍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픈 친구를 위해 18시간의 운전과 "함께함"을 기쁘게 

여기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떠올리던 어느 성도님의 간증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러고 보니 헤브론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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